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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시와 연세대학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양자컴퓨팅 센터
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유치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.  

○ 양자컴퓨팅(Quantum Computing)은 양자 역학의 원리에 기반을 둔 논리연
산 방법을 활용, 기존 컴퓨터보다 정보 처리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고 기
존 슈퍼컴퓨터 등에서 계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풀 수 있어 바이오, 신약개
발 등에 적극 활용되는 기술이다.

○ 인천시는 20일 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,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, 서
승환 연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양자컴퓨팅 센터 유치 및 생태계 조
성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.

○ 업무협약의 골자는 △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양자컴퓨팅 센터 건립 및 
생태계 조성, △유관기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양자 분야 산업·연구 활성
화, △양자컴퓨터 운영과 관련한 과제 수주 공동 노력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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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나라 최초 양자컴퓨팅 센터 인천 송도 유치 본격화”
인천시·연세대,‘양자컴퓨팅 센터 유치·생태계 조성 업무협약’체결 

양자컴퓨팅은 바이오 등 개발 활용 신기술…유치되면 미국 등 이어 세계 네 번째

산(産)-학(學)-연(硏)-병(病)-관(官) 아우르는 양자컴퓨팅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

박남춘 시장 “양자컴퓨팅센터 활용, 연구·산학활동 촉진, 지역 활성화 최선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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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양자컴퓨팅센터가 인천 송도의 연세사이언스파크(YSP : Yonsei Science 
Park)에 유치되면 우리나라 최초로 양자컴퓨터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
뿐만 아니라 산(産)-학(學)-연(硏)-병(病)-관(官)을 아우르는 양자생태계 조성
과 이에 따른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.

○ 특히 신약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만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
와도 긴밀히 연계돼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
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. 또 중소 및 스타트업 지원, 지역대학, R&D센터 
등 양자컴퓨팅 활용과 관련한 파트너쉽이 구축돼 산업 및 연구가 크게 활성
화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,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‘10
개 국가 필수 전략기술’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.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
양자기술일 정도로 미래 선도 기술이다. 

○ 이같은 배경에서 그동안 인천시와 연세대는 양자기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
위해 양자컴퓨팅 센터 인천 송도 유치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

○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양자컴퓨터가 설치되면 미국, 독일, 일본에 이어 
세계 4번째다. 

○ 인천경제청은 양자컴퓨팅센터가 유치되면 기업, 대학, 연구소, 의료기관, 스
타트업, 정부기관 등과 양자컴퓨팅 산업 생태계 클러스터를 조성, 부가가치
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. 

○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“앞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양자컴퓨팅 센터 
외에 가칭 양자정보기술연구소도 설립, 인천시 및 관련 기관과 연구 협력을 
추진하고 연구소에 정부기관, 양자기술 교수·연구원을 영입해 우리나라 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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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팅 연구 생태계 조성을 이끌겠다”고 말했다. 

○ 박남춘 시장은 “인천 송도에 양자컴퓨팅 센터를 유치하는 협약을 맺게 돼 
매우 기쁘게 생각한다”며 “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, 대학, R&D센터 
등이 양자컴퓨팅 센터를 적극 활용, 연구·산학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
역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0:00)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 

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
